
김경욱 2차관,“철도노조 파업으로 국민 불편 없어야”  

10일 비상수송대책본부서 수송대책 점검…차질 없는 대책수행‧안전관리 강조

□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코레일노조 1차파업 예고일을 하루 

앞둔 10월 10일(목), 국토교통부 내 설치된 비상수송대책본부에서  

파업기간 동안의 수송대책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
□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한 김 차관은 “가을태풍, 가축전염병 등으로 

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코레일노조 파업에

의해 국민들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된다”며 “비상수송대책을 빈틈없이

수행해 달라”라고 강조했다.

ㅇ김 차관은 ‘16년 파업 때와 비교하여 강릉선 등 신규 노선 개통

으로 인한 여유인력의 부족으로 비상수송대책 추진여건이 어렵지만

“국방부,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체기관사를 확보하고,

고속 시외버스 등 대체 수송력을 증대시킬 것”이라며  

ㅇ또한, “도시철도 등 대중교통 승객인원을 모니터링하여 승객이 일정

수준 이상 증가한 노선에 예비차량을 투입해 시민 불편을 개선해 

나가겠다” 고 밝혔다.

ㅇ또한, 철도 안전은 거듭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며 특히 파업기간

동안에는 작은 소홀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안전관리에 

유념해줄 것을 지시했다.

□ 마지막으로 김 차관은 “국토교통부는 파업종료 시까지 비상수송대책

본부를 운영하여 대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불편 최소화에 최선을 

다하겠다”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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